
세계불교법왕청·국제붓다봉사단 100여 불자 모여 불교위령재 열어

일본 스님·지식인들 대거 참여 눈길, “진정한 관계 개선, 참회서 시작”

12만 조선인 ‘恨’ 서린  

교토 ‘耳塚’(귀무덤) 고혼을 천도하다

일본 교토 이총 추모봉행위, 4월 30일 진혼재 봉행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활동문의 02-733-5665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모집

전국 각 지역 지부장 및 지역봉사단원을 모십니다
국내외 남녀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지역 불교지도자 : 종단 불문, 포교에 나선 출가자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 남성분과, 여성분과 활동 재가자 

“낮선 땅에 묻혀 수십만 귀를 열어 두어도 

  끝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한 서린 애혼 영가이시여! 

  여기 한국의 후손들이 진혼재를 올리오니 

  애절한 한을 잠시 내려 놓으소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일본 교토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총재 목탁 스님)는 4월 30일 교토 귀무덤에서 

‘임진왜란 희생 애혼 영령 추모 진혼재’를 봉행했다.
귀무덤은 400여 년 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일으킨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전리품으로 

12만 6000여명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이를 묻어놓은 곳을 말한다. 이날 진혼재에는 봉
행위원회 총재 목탁 스님, 회장 혜정 스님, 봉행위원장 청명 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일본불
교협회장을 역임한 불광사파 서덕사 최고고문 오타니 기하쿠 스님, 정토종 칭명사 주지 샤
쿠 하쿠신 스님 등 스님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자 및 재일교포들과 아마키 나오토 교토평화모임 대표(前 레바논 대사), 
나까노 요우이치 교토시의원, 민단신문·중외일보 등 일본언론기관 등의 관계자 100여 명
이 동참했다.

진혼재는 범패 등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천도의식으로 이어졌다. 오타니 기하쿠 스님 등 
일본 스님들이 참회와 축원을 올렸으며, 아마키 나오토 대표의 참회발언 등이 이어졌다.

<귀무덤> 책을 펴낸 아마키 나오토 대표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총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자성
의 목소리가 높아야 한다. 이총 추모 진혼재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육법공양을 올리고 애도송을 합송했으며, 한국에서 준비한 추
모의 글을 낭독하여 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총재 목탁 스님은 “세계가 화합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라며 “국제불교지도
자 스님들이 앞장서고 한국불교계의 각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힘을 모아 자리이타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자비행을 꾸준히 이어가
고 있다. 매년 4회씩 10년간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회당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소외계층
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물품은 총 2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 교도소 재소자 교
화 지원에도 나서 7회에 걸쳐 6천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2월 23일에는 튀르키예 지진 당
시 BBS불교방송 모금창구에 1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성금모금 특집방송에는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목탁 스님을 비롯해 혜정 스님, 김재은 의전1단장, 이정희 의전2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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